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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의 소수 나눗셈에서의 몫과

나머지 취급에서 나타나는 부적절한 관념과 그 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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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교과서는 소수의 나눗셈에서의 몫과 나머지와 관련하여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다음의 세 가지 부적절한 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 첫째, (자연수)÷(자연수)의 계산 결

과만이 몫이다. 둘째, 소수 나눗셈에서 몫과 나머지를 구할 때의 몫은 자연수이고, 나

머지는 유일하다. 셋째, 소수 나눗셈에서의 몫이 소수로 나누어떨어지지 않을 때만

몫을 반올림한다. 학생들과 교사들이 이와 같은 부적절한 관념을 가지지 않도록 소수

나눗셈에서의 몫과 나머지 취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소수 나눗셈에서의 몫과 나머지의 의미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둘째, 교과서에서 이와 같은 부적절한 관념의 생성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예

나 문제 등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지도서에서 소수 나눗셈에서의 몫과 나머지와 관

련한 교과서의 교수학적 의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I. 서론

본 연구에서는 소수 나눗셈에서의 몫과 나머

지에 관한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의

내용이 학생들과 교사들로 하여금 부적절한 관

념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과 그것의 개선에 관

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 소수 나눗셈에서의 몫과 나머지를

실제로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분석한다.1) 우

리나라에서 소수 나눗셈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

는지, 그것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교과서의

소수 나눗셈 내용이 다른 나라 교과서의 소수

나눗셈 내용과는 어떻게 다른지 등에 관한 여러

편의 연구가 있으나(권오남, 김진숙, 이경아,

1997; 방정숙, 김재화, 2006; 방정숙, 김수정,

2007; 이종욱, 2007; 송근영, 방정숙, 2008; 권상

임, 2011; 김방진, 류성림, 2011; 김창수, 전영배,

노은환, 2011; 배유경, 2011; 이연미, 박성선,

2011; 서미나, 2012), 이 중에서 소수 나눗셈에서

의 몫과 나머지에 초점을 맞춘 것은 김창수, 전

영배, 노은환(2011)이 거의 유일하다. 김창수, 전

영배, 노은환(2011)은 제7차 ≪6-나≫ 교과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수 나눗셈에서의 나머지의 의

미에 초점을 맞추어, 소수 나눗셈에서 나머지를

명료하지 않게 취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드

러냈다. 특히 유한소수에서 ‘나머지’가 발생되는,

측정의 맥락을 가진 나눗셈에 대하여 집중적으

* 경인교육대학교 (pkspark@gin.ac.kr), 제1저자

** 경인교육대학교 (steinein@ginue.ac.kr), 교신저자

1) 이 연구에서는 예를 들어 2007 교육과정에 따른 ≪6-1≫ 교과서를 간단히 ‘2007 ≪6-1≫ 교과서’라고 하

기로 한다. 또, 제7차 교육과정의 ≪6-나≫ 교과서는 ‘제7차 ≪6-나≫ 교과서’와 같이 나타낸다. 지도서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제7차 ≪6-나≫ 지도서’와 같이 나타내기로 한다. 그러나 의미가 분

명하면 ‘2007’, ‘제7차’ 등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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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김창수, 전영배, 노은환(2011)과

같은 주제에 대하여, 그러나 분석의 초점을 달리

하여, 2007 ≪5-2≫ 및 ≪6-1≫ 교과서에서 소수

나눗셈에서의 몫과 나머지를 취급하는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한다. 2007 교육과

정에서는 소수 나눗셈을 5학년 2학기와 6학년 1

학기의 두 학기동안 취급한다. ≪5-2≫ 교과서에

서는 8차시2)에 걸쳐서 취급한다. 단원평가 및

탐구활동에 할당된 2차시 분량을 제외하면, 소수

나눗셈을 전개하는데 할당된 내용은 6차시 분량

이다. 앞의 1~5차시에서는 (소수)÷(자연수)를, 6

차시에서는 (자연수)÷(자연수)의 몫이 소수인 경

우를 취급한다. 이때 그 몫의 반올림도 함께 취

급한다. 한편, ≪5-2≫ 교과서에서는 소수 나눗

셈에서의 나머지는 취급하지 않는다. ≪6-1≫ 교

과서에서는 8차시에 걸쳐서 취급한다. 단원평가

및 탐구활동에 할당된 2차시 분량을 제외하면,

소수 나눗셈을 전개하는데 할당된 내용은 6차시

분량이다. 앞의 1~3차시에서는 (소수)÷(소수)를,

4차시에서는 (자연수)÷(소수)를, 5차시에서는 소

수 나눗셈에서의 나머지, 6차시에서는 소수 나눗

셈에서의 몫의 반올림을 취급한다. 본 연구에서

는 2007 ≪5-2≫ 및 ≪6-1≫ 교과서에서 소수 나

눗셈을 취급하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여전히 소

수 나눗셈에서의 몫과 나머지를 명료하게 취급

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교과서는 교수학적 이유로 엄밀한 수학적 개

념을 정확하게 다루기에 앞서 과도기적인 표현

과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

과 방법이 가져올 수 있는 혼란에 대해서도 교

수학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에서

수학적 내용을 명료하게 취급하지 않는 것이 학

생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는 그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들에게도 영향

을 미칠 수밖에 없다. 수학적 내용과 그것의 취

급 방법은 교사들의 교수학적 내용 지식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을 구성하

는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이다

(Shulman, 1986, 1987; 최승현, 황혜정, 2008; 박

경미, 2009; 박철성, 2010; 김방진, 류성림, 2011;

김유경, 방정숙, 2012).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소

수 나눗셈에 대한 교사들의 올바른 PCK 구성을

위해서 소수 나눗셈에서의 몫과 나머지를 교과

서와 지도서에서 명료하고 일관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7

≪5-2≫ 및 ≪6-1≫ 교과서에서 소수 나눗셈에서

의 몫과 나머지를 명료하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찾아 분석한다. 특히 그러한 상황을 관통

하는 우세한 관념을 드러낸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수학에서 소수 나눗셈에서의

몫과 나머지를 명료하게 취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그것에 대한 명쾌한 의미를 ≪교육과정

해설서≫나 지도서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교과서에서 소수 나눗셈에서의 몫과 나머지

에 대한 혼란스런 양상을 벗어나기 위해 몫의

의미를 명확히 한다. 그러나 초등학교 수준에서

나눗셈의 맥락에 따라 몫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때 나머지를 생각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후자의 경우에 몫을

반올림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경우에서

각각 나머지와 몫의 반올림의 의미를 명확히 한다.

II. 소수 나눗셈에서의 몫의 의미에

대한 교과서 분석

몫은 일상어로 그 수학적 의미가 확립되어 있는

것이지만(박교식, 2011), 2007 ≪5-2≫ 및 ≪6-1≫

2) 이 연구에서 말하는 ‘차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출판된 교사용 지도서에서 구분되어 있는 차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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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서는 소수 나눗셈에서의 몫을 일관되게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 ≪5-2≫ 교과서 ‘5. 소수

의 나눗셈’의 1~5차시에서는 몫이 유한소수인

(소수)÷(자연수)를 취급한다. 앞의 1~3차시에서는

몫이라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소

수)÷(자연수)의 계산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4~5차시에서 몫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단지 (자연수)÷(자연수)에서만 사용하고 있고,

(소수)÷(자연수)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것을

계산한 결과가 소수 두 자리 수까지 나타나지만,

그것을 몫이라고 명시적으로 지칭하지는 않고

있다. 한편, 6차시에서는 (자연수)÷(자연수)를 대

상으로 하기에 몫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고

있다.

나눗셈의 계산 결과를 몫이라고 하는 것과 관

련해서 6차시에서 (자연수)÷(자연수)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서, 1~5차시에서 (소수)÷(자연수)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황으로

부터 소수 나눗셈에서의 몫과 관련해서 ≪5-2≫

교과서가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줄 수 있는 관념

으로 다음을 제시할 수 있다. “(자연수)÷(자연수)

의 계산 결과만이 몫이다.” 이러한 관념이 있기

에 (자연수)÷(자연수)가 아니면 그 계산 결과를

몫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관념

을 소수 나눗셈의 몫과 나머지와 관련한 첫째

관념이라고 하자.

그런데 ≪5-2≫ 교과서 ‘5. 소수의 나눗셈’ 전

체에서 (소수)÷(자연수)의 계산 결과를 몫이라고

한다는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1~6차시에서는 그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지만, 단

원을 평가하는 7차시의 ‘문제를 풀어보시오’와 8

차시의 ‘탐구활동’에서 각각 [그림 Ⅱ-1], [그림

Ⅱ-2]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 Ⅱ-1]에서 32.4÷14

는 (소수)÷(자연수)의 형태이고, 그것을 두고 ‘몫

을 반올림하여’와 같이 진술하고 있으므로, 비록

암묵적이기는 하지만, (소수)÷(자연수)의 계산 결

과를 몫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암묵적인 사용은 ≪5-2≫ 익힘책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다루지 않은 용어를 ≪

5-2≫ 교과서의 7차시에서 그리고 ≪5-2≫ 익힘

책에서 암묵적으로 사용한 예를 통해 학생들이

(소수)÷(자연수)의 계산 결과를 몫이라고 한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학습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

다. ≪5-2≫ 교과서의 8차시의 [그림 Ⅱ-2]의 경

우도 마찬가지이다. ≪5-2≫ 교과서의 7차시와 8

차시의 이 두 예와 ≪5-2≫ 익힘책의 예에서 몫

이 (소수)÷(자연수)의 계산 결과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그것이 ≪5-2≫ 교과서의 1~6차시에서도

몫을 그런 의미로 일관되게 사용해 왔다는 것의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그림 Ⅱ-1] 소수 나눗셈에서의 몫(≪5-2≫

교과서, p.88)

[그림 Ⅱ-2] 소수 나눗셈에서의 몫(≪5-2≫

교과서, p.90)

(소수)÷(자연수)의 계산 결과를 몫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5-2≫ 교과서에서 소수의 곱셈 결

과를 곱이라고 하는 것과 일관되지 않는다. ≪

5-2≫ 교과서에서는 소수 나눗셈에 앞서,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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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셈을 10차시에 걸쳐서 전개한다. 단원평가와

탐구활동을 제외한 8차시 중에서 앞의 1~3차시

에서는 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4~8차

시에서 각각 (소수)×(자연수), (자연수)×(소수),

(소수)×(소수)의 계산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 곱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소수)÷(자

연수)의 계산 결과를 몫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5-2≫ 교과서에서 분수의 나눗셈과 관련해서

몫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도 일관되지 않

는다. ≪5-2≫ 교과서에서는 소수 나눗셈에 앞서,

분수의 나눗셈을 8차시에 걸쳐서 전개한다. 단원

평가와 탐구활동을 제외한 6차시 중에서 앞의

1~2차시에서는 (자연수)÷(자연수)에서 몫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4~5차시에서는 각각

(가분수)÷(자연수), (대분수)÷(자연수)의 계산 결

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도 몫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 있다.

현 교과서에서 소수의 곱셈과 분수의 나눗셈

을 다루는 방식은, ≪5-2≫ 교과서 1~5차시에서

(소수)÷(자연수)의 계산 결과를 몫이라고 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예를 들어 교과서 1

차시의 “2.4÷2를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하여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까?(p.77)”라는

질문에 대한 답의 예로, ≪5-2≫ 지도서에서 “몫

의 소수점을 나눠지는 수의 소수점에 맞추어 찍

습니다.(p.233)”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학생들

이 (소수)÷(자연수)의 형태인 2.4÷2의 계산 결과

를 몫이라고 지칭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

다. 실제로 ≪5-2≫ 지도서에서는 (소수)÷(자연

수)의 계산 결과를 지칭해서 몫이라는 용어를

흔히 사용하고 있다. ≪5-2≫ 지도서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5-2≫ 교과서에서 그것을 사용

하지 않는 것과 대응하지 않는다.

(소수)÷(자연수)의 계산 결과를 몫이라고 한다

는 것과 (소수)÷(자연수)의 계산 결과가 소수로

표현된다는 것은 서로 별개의 것이다. 비록 1~5

차시에서 (소수)÷(자연수)의 계산 결과를 유한소

수로 나타내고 있지만, (소수)÷(자연수)의 계산

결과를 몫이라고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

은 소수 나눗셈에서의 몫이 유한소수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한편, 6차시

에서는 (자연수)÷(자연수)의 계산 결과가 유한소

수 또는 순환소수인 상황을 취급하고 있지만, 그

것 역시 소수 나눗셈에서의 몫이 유한소수 또는

순환소수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5-2≫ 교과서 이전에는 (자연수)÷(자연

수)에서 몫이 자연수인 것, 몫이 자연수이고 나

머지가 있는 것, 몫이 분수인 것까지 학습했으

며, 6차시에서는 (자연수)÷(자연수)에서 몫이 소

수인 것으로 확장된 것이다.

≪6-1≫ 교과서 ‘2. 소수의 나눗셈’의 앞의 1~3

차시에서는 (소수)÷(소수)를, 4차시에서는 (자연

수)÷(소수)를 취급하지만, 이때도 몫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지 않는다. ≪6-1≫ 교과서의 이러한

방식은 ≪5-2≫ 교과서에서 (소수)÷(자연수)의 계

산 결과를 몫으로 지칭하지 않았던 것과 유사하

다. 1~3차시에서 몫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그림 Ⅱ-3]과 같이 1차시의 활동에 대해

≪6-1≫ 지도서에서는 “(소수 한 자리 수)÷(소수

한 자리 수)를 (자연수)÷(자연수)로 바꾸어 계산

하여도 몫이 같음을 알도록 한다(p.125).”와 같이

해설하고 있다. 이렇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몫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6-1

≫ 교과서의 1~4차시에서는 몫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지 않는다. ≪6-1≫ 교과서의 이러한 방식은

≪6-1≫ 지도서의 해설과 대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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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소수 나눗셈에서의 몫

(≪6-1≫ 교과서 p.21)

≪5-2≫ 교과서의 ‘5. 소수의 나눗셈’에서는

1~3차시에서 (소수)÷(자연수)의 계산 결과를 지

칭하기 위해서는 몫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

았고, 4~6차시에서는 (자연수)÷(자연수)의 계산

결과를 지칭하기 위해 몫이라는 용어를 사용했

다. 이 서로 다른 두 방식은 “(자연수)÷(자연수)

의 계산 결과만이 몫이다.”라는 관념 아래에서

일관적이었다. 이에 비해 ≪6-1≫ 교과서의 1~4

차시에서는 (소수)÷(소수)의 계산 결과를 지칭해

서 몫이라 하고 있지 않았지만, 5~6차시에서는

(소수)÷(소수)의 계산 결과를 지칭해서 몫이라

하고 있다. 즉, 5~6차시에서 1~4차시에서의 방식

을 버리고 갑작스런 비약을 보여준다. 이러한 비

약은 사실 5차시에서 소수 나눗셈에서의 몫과

나머지를 취급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III. 소수 나눗셈에서의 나머지의

의미와 몫의 반올림에 대한

교과서 분석

1. 소수 나눗셈에서의 나머지의 의미

두 정수 , (≠0)에 대하여   +( 0≤

<| |)인 두 정수 , 가 존재하고 이와 같은 정

수는 각각 하나뿐이라는 사실(김응태, 박승안,

2004)은 잘 알려져 있다. 이때 가 몫이고 이

나머지이다. 그런데 수학사전(Wolfram mathworld,

인터넷판)에 의하면, 나머지는 이와 같이 , 가

정수인 경우의 나눗셈 알고리즘에 한정하는 것

이 보통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수학에서는 , 

가 소수인 경우의 소수 나눗셈에서 나머지를 구

하는 것을 취급한다. ≪6-1≫ 교과서의 5차시에

서 (소수)÷(소수)에 대하여 소수 나눗셈에서의

몫과 나머지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도입은

(자연수)÷(자연수)에서의 몫과 나머지를 바탕으

로 한다.

나머지는 일상어로 그 수학적 의미가 확립된

것으로(박교식, 2011), 2007 ≪6-1≫ 교과서에서

는 소수 나눗셈에서의 몫이 자연수일 때로 한정

하여 (나머지)=(피제수)-(제수)×(몫)의 의미로 사

용하고 있다. (소수)÷(소수)에서의 몫과 나머지를

구할 때도, (자연수)÷(자연수)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몫이 자연수가 되는 경우로 한정해서 취급하

고 있다. 예를 들어 [그림 Ⅲ-1]의 활동에 대해

≪6-1≫ 지도서에서는 몫으로 7을, 그리고 나머

지로 0.3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는 유일하게 정해진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연

수를 몫이라고 하는 입장을 배종수(1999)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부터 소수 나눗셈에서

의 나머지와 관련해서 ≪6-1≫ 교과서가 학생들

과 교사들에게 줄 수 있는 관념으로 다음을 제

시할 수 있다. “소수 나눗셈에서 몫과 나머지를

구할 때의 몫은 자연수이고, 나머지는 유일하

다.”라는 관념이 있다. 이러한 관념이 있기에 몫

이 자연수가 아닌 경우의 나머지를 취급하지 않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관념을 소수 나눗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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몫과 나머지와 관련한 둘째 관념이라고 하자.

[그림 Ⅲ-1] 소수 나눗셈에서의 몫과 나머지

(≪6-1≫ 교과서, p.29)

≪5-2≫ 교과서의 ‘5. 소수의 나눗셈’ 5차시에

서 (자연수)÷(자연수)에서의 몫이 자연수로 나누

어떨어지지 않을 때도 계속해서 나누어 몫을 소

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몫이 유한

소수로 나누어떨어지지 않을 때는 몫을 반올림

한다는 것까지 학습했다. 따라서 ≪6-1≫ 교과서

에서 (소수)÷(소수)의 계산 결과에서 자연수를

몫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퇴행이다. 그것은 몫이

아니라, 소수로 표현되는 몫을 자연수 부분만 취

한 것이다. 이러한 이해 없이, “소수 나눗셈에서

몫과 나머지를 구할 때의 몫은 자연수이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몫이 소수일 때는 나머지

를 생각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소수 나눗셈에서의 몫과 나머지에 관

한 ≪6-1≫ 익힘책의 취급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6-1≫ 익힘책에서는 “몫을 자연수 부분까

지 구하고 나머지를 알아본다.(p32)”라는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는 바, 이것은 자연수 자체를 몫으

로 간주하는 ≪6-1≫ 교과서의 접근과는 다르

다. 이렇게 ≪6-1≫ 교과서와 ≪6-1≫ 익힘책의

서로 일관되지 않은 접근은 학생들과 교사들에

게 혼란을 줄 수 있다. ≪6-1≫ 교과서 ‘2. 소수

의 나눗셈’에서도 자연수가 아닌 몫을 가지지만

나머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6차시

에서, 예를 들어, “9.6÷2.3을 나머지가 없을 때까

지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p.30)”라는 문

장에서 나머지는 유일하지 않다. 여기서 ‘나머지

가 없을 때까지’는 실제로는 ‘소수로 나누어떨어

질 때까지’를 의미한다. 그런데 소수로 나누어떨

어지는지 알기 위한 계산 과정에서 몫을 소수

몇 째 자리까지 취하느냐에 따라 나머지가 계속

해서 달라진다. 이 예는 몫을 소수 몇 째 자리까

지 취하느냐에 따라 나머지가 달라진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또, 실제로 ≪6-1≫

지도서(p.133)에서도

소수의 나눗셈에서 나머지가 제수보다 작을

때까지 구하고 나머지를 구할 때가 있다.

이 경우에 몫의 소수점의 위치는 피제수의

소수점을 옮긴 위치를 따르고, 나머지의 소

수점은 피제수의 처음 소수점의 위치를 따

른다.

와 같이 몫이 소수일 때의 나머지를 거론한다.

그러나 ≪6-1≫ 교과서에서 그러한 예를 명시적

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2. 소수 나눗셈에서의 몫의 반올림

2007 ≪5-2≫ 교과서 6차시에서는 (자연수)÷

(자연수)의 몫이 순환소수일 때, 몫의 반올림을

취급한다. ≪5-2≫ 교과서에서 (자연수)÷(자연수)

를 소수 나눗셈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계산 과정에서 소수 나눗셈을 해야 하기 때문이

다. 범자연수(0과 자연수)의 범위 안에서 (자연

수)÷(자연수)를 계산하면 몫은 범자연수이고 나

머지는 자연수이다. 따라서 범자연수 범위 안에

서는 (자연수)÷(자연수)를 소수 나눗셈으로 볼

수 없지만, 유리수 범위에서는 (자연수)÷(자연수)

를 (소수)÷(자연수)로 바꾸어 계산하게 된다. 따

라서 이때는 소수 나눗셈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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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시에서는 (자연수)÷(자연수)의 몫이 소수로

나누어떨어지지 않을 때 그 몫을 반올림하는 경

우만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부터 소수

나눗셈에서의 몫의 반올림과 관련해서 ≪5-2≫

교과서가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줄 수 있는 관념

으로 다음을 제시할 수 있다. “(자연수)÷(자연수)

의 몫이 소수로 나누어떨어지지 않을 때만 몫을

반올림한다.” 이러한 관념이 있기에 몫이 소수로

나누어떨어질 때는 몫을 반올림하지 않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이 관념을 소수 나눗셈에서의 몫

과 나머지와 관련한 셋째 관념이라고 하자.

≪6-1≫ 교과서의 6차시에서도 몫이 유한소수

로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경우를 대상으로 몫을

반올림하는 것을 취급하고 있다. 이때의 몫은 5

차시에서의 몫과 다르다. 5차시에서는 몫이 자연

수라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6차시에서의 몫

은 온전히 (소수)÷(소수)의 계산 결과를 지칭하

며, 자연수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접근은 5

차시에서 사용한 몫의 의미를 포괄하지 않는다.

6차시에서는 (소수)÷(소수)의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내면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다. 6차시에서는 소수 나눗셈에서 몫의 반올림과

관련하여 [그림 Ⅲ-2]에서 볼 수 있는 약속을 제

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몫이 너무 복잡해

질 때’의 의미가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문맥상

몫이 유한소수이어도 반올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6-1≫

교과서는 그러한 예를 다루지 않는다. ≪6-1≫

지도서에서도 이에 대한 어떤 언급을 찾을 수는

없다. 이러한 정황으로부터 소수 나눗셈에서의

몫의 반올림과 관련해서 ≪6-1≫ 교과서가 학생

들과 교사들에게 줄 수 있는 관념으로 다음을

제시할 수 있다. “소수 나눗셈에서의 몫이 소수

로 나누어떨어지지 않을 때만 몫을 반올림한다.”

이러한 관념이 있기에 ≪6-1≫에서도 몫이 소수

로 나누어떨어질 때는 몫을 반올림하지 않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관념은 ≪5-2≫ 교과서에

서 보았던 셋째 관념과 같다.

[그림 Ⅲ-2] 소수 나눗셈에서의 몫(≪6-1≫

교과서, p.31)

셋째 관념을 해소할 수 있는 예는 익힘책에

서만 찾을 수 있다. ≪6-1≫ 익힘책에서는 (소

수)÷(소수)의 몫이 유한소수인 경우에 그것을

반올림하는 예를 볼 수 있다. “어떤 마라톤 선

수가 42.195 km를 2시간 30분 만에 완주하였다

고 합니다. 이 선수가 1시간 동안 달린 평균

거리는 약 몇 km인지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

올림하여 나타내시오.(p.35)” 이것을 풀면

42.195÷2.5=16.878의 경우에 몫 16.878을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6.9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익힘책에서 단편적으로 제시된

예만으로 ≪6-1≫ 교과서에서 몫이 유한소수로

나타날 때도 그 몫을 반올림할 수 있다는 것을

지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IV. 소수 나눗셈에서의 몫과

나머지 취급 방안 탐색

2007 ≪5-2≫ 및 ≪6-1≫ 교과서에 소수 나눗

셈에서의 몫과 나머지 취급 상황을 [표 IV-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IV-1]은 소수 나눗셈에

서의 몫과 나머지를 취급하는 2007 ≪5-2≫ 및

≪6-1≫ 교과서의 방식에 혼란이 있음을 말해준

다. 우리는 Ⅱ, Ⅲ장에서, 교과서 방식의 혼란에

중점을 둔 분석을 통하여 현재의 교과서가 다음

의 세 가지 관념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

적하였다. 첫째, (자연수)÷(자연수)의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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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차시 용어 ‘몫’과 ‘나머지’ 사용 여부 비고

5-2

1~3 ‘몫’ 사용하지 않음. 계산 결과는 소수

4~5 (자연수)÷(자연수)에서 ‘몫’ 사용함. 몫은 소수

6 (자연수)÷(자연수)에서 ‘몫’ 사용함. 몫은 소수

7~8 (소수)÷(자연수)에서 ‘몫’ 사용함. 몫은 소수

6-1

1~4 ‘몫’ 사용하지 않음. 계산 결과는 소수

5 (소수)÷(소수)에서 ‘몫’과 ‘나머지’ 사용함. 몫은 자연수

6 (소수)÷(소수)에서 ‘몫’ 사용함. 몫은 소수

7 (소수)÷(소수)에서 ‘몫’ 사용함. 몫은 소수

8 (소수)÷(소수)에서 ‘몫’과 ‘나머지’ 사용함. 몫은 자연수

<표 IV-2> 2007 ≪5-2≫ 및 ≪6-1≫ 교과서에서 용어 몫과 나머지의 사용

만이 몫이다. 둘째, 소수 나눗셈에서 몫과 나머

지를 구할 때의 몫은 자연수이고, 나머지는 유일

하다. 셋째, 소수 나눗셈에서의 몫이 소수로 나

누어떨어지지 않을 때만 몫을 반올림한다. 이 장

에서는 소수 나눗셈에서의 몫과 나머지 취급에

대한 대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1. 소수 나눗셈에서의 몫의 지도

(자연수)÷(자연수)의 계산 결과만이 몫이라고

보는 첫째 관념은 내용상 옳지 않다. ≪6-1≫ 교

과서 6차시에서 비로소 (소수)÷(소수)의 계산 결

과를 몫이라고 지칭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칭과

관련해서 어떤 명시적 언급이 있는 것은 아니다.

(소수)÷(자연수), (자연수)÷(소수)의 계산 결과를

몫이라고 지칭하는 중간 과정이 없이 사용하였

다. 즉, ≪5-2≫ 교과서와 ≪6-1≫ 교과서의 1~4

차시를 지나는 동안에는, ≪3-1≫ 교과서에서

(자연수)÷(자연수)의 계산 결과를 몫이라고 했던

것의 외연적 확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실 그

러한 확장은 ≪5-2≫ 교과서의 ‘2. 분수의 나눗

셈’에서 이미 이루어진 바 있고, 그것과 같은 맥

락에서 ≪5-2≫ 교과서의 ‘5. 소수의 나눗셈’에서

도 이루어져야 한다.

자연수의 나눗셈, 분수의 나눗셈, 그리고 소수

나눗셈에서 몫의 의미를 일관되게 사용한다는

것은 ÷=에서 피제수 와 제수 가 자연수,

분수, 소수의 어느 것이든 가 몫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5-2≫ 교과서의 1차시에서는 (소

수)÷(자연수)를 [그림 Ⅳ-1]과 같이 도입하고 있

다. 여기서는 (소수)÷(자연수)의 계산 결과를 몫

이라고 하는 대신, “24÷2와 2.4÷2의 값을 비교하

여 보시오.”와 같이 값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 2차시부터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

고 있다. 몫의 의미를 일관되게 사용하기 위해서

는 “24÷2와 2.4÷2의 값을 비교하여 보시오.”와

같은 비표준적 표현을 사용하기 보다는, 처음부

터 “24를 2로 나눈 몫과 2.4를 2로 나눈 몫을 비

교하여 보시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Ⅳ-1] 소수 나눗셈 도입(≪5-2≫,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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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5-2≫ 교과서에서 (소수)÷(자연수)

의 계산 결과에 대해 몫이라는 용어를 반복적으

로 사용함으로써, ÷=에서 피제수 와 제수

가 자연수, 분수, 소수의 어느 것이든 그 계산

결과인 를 몫이라고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사

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현재

≪5-2≫ 교과서에서는 (소수)÷(자연수)의 계산 결

과에 대해서 몫이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고 있

지 않지만, ≪5-2≫ 지도서에서는 ≪5-2≫ 교과

서의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소수)÷(자

연수)의 계산 결과에 대해서 몫이라는 용어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학생들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몫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가

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6-1≫ 교과서 6차시에서 몫과 관련해

서, “다음 나눗셈을 하여 몫을 소수 둘째 자리에

서 반올림하여 구하시오.(p.31)”와 같은 표현이

있다. 이 표현은 “다음 나눗셈의 몫을 반올림하

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시오.(p.31)”라는

표현과 미묘한 차이가 있다. 후자는 ‘몫을 반올

림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전자는 ‘반

올림한 것이 몫이다.’와 같은 뉘앙스를 줄 수도

있다. 그것은 몫의 근삿값을 나타내는 것이지 몫

그 자체는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오해를 가

져올 수 있는 표현은 지양해야 한다.

2. 소수 나눗셈에서의 나머지의 지도

소수 나눗셈에서 몫과 나머지를 구할 때의 몫

은 자연수이고 나머지는 유일하다고 보는 둘째

관념은 내용상 옳지 않다. 첫째 관념의 경우와는

다르게, 이 둘째 관념이 교정되는 기회가 교과서

에서는 주어지지 않는다. ÷=에서 몫 가 소

수이면, 그것은 자연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구

별된다. ≪6-1≫ 교과서의 6차시에서는 이 자연

수 부분을 몫, 소수 부분을 나머지라고 한 것이

다. 초등학교 수학에서는 소수 나눗셈에서 몫과

나머지를 한꺼번에 생각할 때, 예를 들어 [그림

Ⅳ-2]과 같이 몫을 자연수로 한정해야 하는 경우

가 많이 있다. 이 문제는 전형적인 포함제 상황

을 포함한다.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길이가

11.5m인 실에 1.6m인 실이 몇 번 포함되어 있는

지를 묻는 것으로, 몫을 자연수로 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림 Ⅳ-2] 소수 나눗셈에서의 몫과 나머지

(≪6-1≫, p.29)

그러나 관점을 바꾸면 문장제에서 몫을 소수

첫째 자리까지 취하는 것이 당연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생각해 보자. 이

문제는 포함제가 아니라 등분제에 해당한다.

14.5m를 3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4m씩 나누어

주는 것보다 4.8m씩 나누어 주는 것이 합리적이

다. 이때 나머지는 0.1m이다.

어떤 물건 하나를 묶는데 0.6m의 실이 필

요하다. 3사람이 각각 장식품을 만들도록

길이가 14.5m인 실을 나누어 주려고 한다.

한 사람에게 얼마씩 나누어 주어야 하는가?

이때 남은 실은?

범자연수 범위에서의 나눗셈 알고리즘 ÷=

…에서 범자연수 를 몫, 그리고 제수 보다

작은 자연수 을 나머지라고 했었다. 그러나 일

정한 시기가 지나면 이 알고리즘을 벗어나 유리

수 범위에서 나눗셈을 ÷=로 통합해야 한

다3). 나눗셈 ÷=에서 몫 는 유일하다. 그러

3) 김창수, 전영배, 노은환(2011)의 연구에서와 같이 특수한 맥락에서는 제수와 피제수의 측정단위를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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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우에 따라 몫 를 전부 구하는 대신 그 일

부만 구하는 것으로 충분한 상황이 있다. 그런

경우에 나머지가 생긴다. 이 경우 몫 의 일부

가 반드시 자연수일 필요는 없다. 유리수 범위에

서도 나눗셈 알고리즘 ÷=…가 여전히 유

효하지만, 이때 =0이 아니면 를 몫이라고 부

르는 것은 위험하다. 는 실제로는 몫을 자연수

부분까지 구한 것일 수도 있고, 소수 몇 째 자리

까지 구한 것일 수도 있다.

나눗셈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연수

부분은 몫이 아니라 몫을 자연수 부분으로 한정

한 것이다. 이렇게 몫을 한정하면 피제수에서

(제수)×(몫)을 뺀 남은 부분이 생기고 그것이 나

머지가 된다. 따라서 몫을 소수 몇 째 자리까지

한정하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나머지는 다를 수

있다(Reys, Suydam, Lindquist, Smith, 1999; 이용

률, 2010). 예를 들어

① 11.5÷1.6=7…0.3

과 같이 나타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나타

내는 것도 가능하다.

② 11.5÷1.6=7.1…0.14 ③ 11.5÷1.6=7.18…0.012

④ 11.5÷1.6=7.187…0.0008 ⑤ 11.5÷1.6=7.1875

①~④ 모두 모두 나눗셈에서의 나머지를 나타

내고 있고, 각각 몫을 자연수 부분까지, 소수 첫

째 자리까지, 소수 둘째 자리까지, 소수 셋째 자

리까지 취한 것이다. ⑤는 몫이 소수로 나누어떨

어지는 경우를 보여준다. 그러나 앞서의 관념 아

래서는 ②~④가 용납되지 않는다. 이 예는 유한

소수이지만, 순환소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현재의 ≪6-1≫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접

근하고 있지 않은 채, 나머지를 유일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

필요에 의해 몫을 자연수 부분까지 또는 소수

몇 째 자리까지 나타낼 수 있다. 이때 그렇게 나

타낸 것 자체를 몫이라고 하지 않아야 한다. 그

렇게 하면 몫이 유일하다는 것에 모순된다. 그것

은 유일한 몫을 자연수 부분 또는 소수 몇 째

자리까지 나타낸 것이다. 즉, ‘몫을 자연수 부분,

또는 소수 몇 째 자리까지 나타낸 것’라는 표현

을 일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때 나머지를 생각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몫

을 자연수 부분으로 또는 소수 몇 째 자리까지

나타내느냐 따라 나머지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것

을 위해서는 교과서에서 위의 ①~④와 같이 몫

을 어떻게 한정하느냐에 따라 나머지가 상대적

으로 결정되는 상황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제6차

≪6-1≫ 교과서에서는 이와 같이 이 몫을 소수

몇 째 자리까지 한정하느냐에 따라 나머지가 달

라진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취급했다. 그러나 제7

차 ≪6-나≫ 교과서 및 익힘책에서는 그것을 명

시적으로 취급하는 대신, 몫을 자연수 부분까지

구하는 것으로 축소하였다. 제7차 ≪6-나≫ 교과

서에서는 몫을 자연수로 한정하지 않고 그 때의

나머지를 생각해야 하는 부분(p.52)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바로 앞에서 몫을 자연수 부분

까지 구하는 것과 일관되지 않는 지엽적 반례이

다.4) 제7차 ≪6-나≫ 교과서 및 익힘책에서는

“몫을 자연수 부분까지 구하고 나머지를 알아본

다.”라고 하여, 자연수를 몫으로 보는 것이 아니

라 몫을 자연수 부분까지 구한 것임을 분명히

했으나, 2007 교육과정에서에 따른 교과서와 익

힘책에서는 그 표현을 2007 ≪6-1≫ 익힘책에서

만 볼 수 있다.

3. 소수 나눗셈에서의 몫의 반올림의 지도

여 ‘몫’과 ‘나머지’의 의미를 지도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4) 위 ‘III. 1. 소수 나눗셈에서의 나머지의 의미’에서 2007 ≪6-1≫ 교과서 6차시에서 예를 들어 “9.6÷2.3을

나머지가 없을 때까지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p.30)”라는 표현에서도 그와 같은 반례가 있음을

언급했다. 이 반례는 사실상 제7차 ≪6-나≫ 교과서의 반례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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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나눗셈에서의 몫이 소수로 나누어떨어지

지 않을 때만 몫을 반올림한다는 셋째 관념은

내용상 옳지 않다. ≪5-2≫ 교과서에서 (자연

수)÷(자연수)의 계산 결과인 몫이 순환소수가 되

는 경우에 그 몫을 반올림하는 것을 취급했다.

이때 (자연수)÷(자연수)의 계산이 (소수)÷(자연

수)의 계산으로 전환되기에, 그것을 소수 나눗셈

으로 간주하면, 이 셋째 관념은 ≪5-2≫ 교과서

에서부터 시작된다. ≪6-1≫ 교과서에서는 그것

을 (소수)÷(소수)의 경우로 확장한 것이다.

몫이 순환소수가 아니라 유한소수이어도, 그

몫이 복잡하다면 반올림할 수 있다. 앞의 [그림

Ⅳ-1]에서 볼 수 있는 약속은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6-1≫ 교과서에서 그것

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실질적으로는 거

의 없다. 몫이 유한소수가 되더라도 필요에 의

해, 예를 들어 11.59÷1.6=7.24375의 경우에 몫

7.24375를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7.2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 소수 나

눗셈에서의 계산 결과가 유한소수가 되던 순환

소수가 되던 그 자체가 몫이다. 그 몫을 구하기

어렵거나 표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원래의 몫을

반올림해서 나타내는 것이다. 반올림해서 나타낸

것 자체는 몫이 아니다. 즉, 필요에 의해 몫을

반올림해서 나타낸 것이다. 이때 반올림한 것 자

체를 몫이라고 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몫이 유일하다는 것에 모순된다. 즉, ‘몫을 ~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나타낸 것’이라는 표현을

일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때 나머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것

과 둘째 관념 사이에 단절이 있다. 둘째 관념은

나머지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고, 셋

째 관념은 나머지를 고려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

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자연스럽게 구분

되는 것은 아니다.

몫이 소수로 나누어떨어지지 않을 때, 혹은 나

누어떨어지더라도 필요에 의해 소수 몇 째 자리

에서 반올림하는 경우에는 나머지를 구하는 것

이 합리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⑥ 23.7÷0.74=32.027027027…

과 같이 결과가 순환소수가 되는 경우에, 몫을

소수 둘째 자리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

면 각각 32.0, 32.03이다. 이때 나머지는 각각 어

떻게 되는가?

⑦ 23.7÷0.74=32.0…0.02

⑧ 23.7÷0.74=32.03…(-0.0022)

이므로 ⑦에서는 나머지가 0.02라고 답할 수

있지만, ⑧에서는 나머지를 -0.0022라고 대답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경우를 모두 포괄하기 위

해서는 나머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

라 할 수 있다. ≪6-1≫ 교과서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언급할 필요는 없으나, ≪6-1≫ 지도서에

서는 5차시에서 나머지를 생각하던 것과는 다르

게 6차시에서는 나머지를 생각할 수 없다는 것

을 합리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V. 결론

초등학교 수학에서 나눗셈은 몇 년에 걸쳐 순

차적으로 취급한다. 처음에는 자연수 범위에서

취급하고, 유리수 범위로 확장해서 취급한다. 이

확장 과정에서 나눗셈과 관련한 용어가 나타내

는 외연도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확장되어야 한

다. 2007 ≪5-2≫ 및 ≪6-1≫ 교과서의 몫과 나

머지의 확장 방법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특히

교과서와 익힘책에서 그러한 확장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교

과서의 이 확장 과정을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가

운데 발생할 수 있는 세 가지 관념에 초점을 맞

추었다. (자연수)÷(자연수)의 계산 결과만이 몫이

다. 소수 나눗셈에서 몫과 나머지를 구할 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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몫은 자연수이고, 나머지는 유일하다. 소수 나눗

셈에서의 몫이 소수로 나누어떨어지지 않을 때

만 몫을 반올림한다. 이러한 관념은 내용상 옳지

않다. 교과서가 주 교재이고, 익힘책이 보조 교재

라는 입장에서 보면, 교과서의 흐름을 익힘책이

따라야 하지만, 일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러한 논의로부터 본 연구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교과서와 익힘책에서 다음의 세 가지

가 일관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눗셈

의 몫은 일의적이어야 하는 바, 소수 나눗셈에서

도 그것을 일의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소수 나눗

셈에서 몫을 소수 몇 째 자리로 한정하여 나타

내는 경우에 나머지가 생기며, 어떻게 한정하여

나타내느냐에 따라 나머지는 유일하지 않으며,

한정하여 나타낸 것 자체가 몫은 아니다. 소수

나눗셈에서 몫을 적절한 자리에서 반올림할 수

있고, 반올림한 것 그 자체는 몫이 아니다. 이때

나머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부적절한 관념의 발생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제안하는 것으로 결

론을 대신한다. 첫째,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소수 나눗셈에서의 몫과 나머지의 의미를 명확

히 제시해야 한다. 본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교과서의 내용 일관성이나 교과서와 익힘책 간

의 내용 일관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공식적인 해설서를 통하여 교

과서와 익힘책의 진술 방식에 대한 엄격한 기준

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특수한 맥

락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 모든 나눗셈에 대해

몫이 일의적으로 정의된다는 것과 피제수, 제수

의 범위가 늘어나면서 몫의 외연도 늘어난다는

것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과서에

서 이와 같은 부적절한 관념의 생성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예나 문제 등을 제시해

야 한다. 교과서의 예나 문제 등은 학생들에게

그리고 교사들에게도 의도하지 않은 관념을 발

생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한다. 셋

째, 지도서에서 소수 나눗셈에서의 몫과 나머지

와 관련한 교과서의 교수학적 의도를 명확히 제

시해야 한다. 지도서의 역할은 교육과정과 교과

서를 연결하며, 교과서의 각 장면이 어떤 이유에

서 설정된 것인지를 교사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

이다. 그런 만큼, 학생들이 또는 교사들도 이와

같은 부적절한 관념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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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mproper notions appeared in dealing with

quotient and remainder in division for decimal numbers in

Korean elementary math textbooks and its improvements.

Park, Kyosik(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won, Seokil(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urrent textbooks may provide students and

teachers with three improper notions related to the

quotient and the remainder in division for decimal

numbers as in the following. First, only the

calculated results in (natural numbers)÷(natural

numbers) is the quotient. Second, when the

quotient and the remainder are obtained in division

for decimal numbers, the quotient is natural

number and the remainder is unique. Third, only

when the quotient cannot be divided exactly, the

quotient can be rounded off. These can affect

students and teachers on their notions of division

for decimal numbers, so improvements are needed

for to break it. For these improvements, the

following measures are required. First, in the

curriculum guidebook, the meaning of the quotient

and the remainder in division for decimal numbers

should be presented clearly, for preventing the

possibility of the construction of such improper

notions. Second, examples, problems, and the like

should be presented in the textbooks enough to

break such improper notions. Third, the didactical

intention should be presented clearly with respect

to the quotient and the remainder in division for

decimal numbers in teacher’s manual.

Key words : division for decimal numbers(소수 나눗셈), quotient(몫), remainder(나머지), rounding off the

quotient(몫의 반올림), textbook(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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